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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젊은 싯다르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나의 참다운 면목은 무엇인가?’, ‘저 벌레는 왜 새에게 먹혀야
만 하는가?’, ‘태어나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대자유인의 길’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젊은 시절의 싯다르타는 이러한 질문들
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半倚] 한쪽 손가락을 턱에 괴
고 사유(思惟)하는 젊은 미륵의 모습은 젊은 싯다르타의 모습과
겹쳐진다. 
그의 모습 속에서 서울 남산 자락에 앉아 자신의 미래를 고뇌

하는 젊은 대학생들의 모습과도 겹쳐진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또는‘천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메시지가 장안의 지가를
높이는 지금 젊은 싯다르타의 모습이 청년 미륵과 겹쳐지는 까닭
은 어디에 있을까? 나는 지금 일본 용곡대학에 교환강의를 와서
나라(奈良)시대 이래의 옛 수도인 교토(京都)의 광륭사 법당에 앉
아있는 미륵반가사유상과 한국의 수도 서울 용산 국립박물관에
앉아있는 국보 83호와 78호 미륵반가사유상을 나란히 떠올려 보
고 있다.
『삼국유사』「탑상」편‘미륵선화 미시랑 진자사’(彌겇善花 未尸
걏 眞慈師) 조목에는 미륵대성이 화랑(花걏)으로 화현(化現)한 내
용을 담고 있다. 진지왕(眞智王)대에 흥륜사의 승려 진자(眞慈, 貞
慈)는 늘 법당의 중심인 미륵상 앞에 나아가 발원하여 맹세하였다.
“바라건대 우리 대성(大聖)께서 화랑으로 화작(化作)하여 세상에
나타나시어 제가 항상 대성의 얼굴을 가까이 뵙고 받들어 시중들
게 해 주옵소서.”
그 정성이 간절하고 지극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날로 두터워졌

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경전 속의 미륵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미륵대성이 화랑으로서 이 세상에 출현하도록 지극히 기도하고
있는 대목이다. 
즉 미륵을 도솔천에 상주 설법하는 보살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

고 신라 사회로 청해 내려서 국선화랑으로 현실화하여 신라 사회
에 참여하게 하는 지점이다. 그리하여 진자를 비롯한 신라인들은
미륵의 화현을 신라 사회 속에서 실현시키고 있다.
어느 날 밤 진자의 꿈에 한 승려가 나타나 말하였다. “네가 웅천

(공주) 수원사(水源寺)로 가면 미륵선화(彌겇仙花)를 볼 수 있을
것이다.”그가 꿈에서 깨어 놀라고 기뻐서 그 절을 찾아갔다. 열흘
걸리는 길을 걸어가는데 한 걸음[一步]마다 한 번씩 절하면서[一
禮] 그 절에 도착했다. 절 문 밖에서 복스럽고 섬세하게 생긴 한 소
년이 있었다. 어여쁜 눈매[盼]와 예쁜 눈맵시로 그를 맞이해서 작
은 문으로 모시고 들어가 객실로 안내하였다. 진자가 올라가면서
읍하며 말하였다. “그대는 평소에 조금도 알지 못하는 터에 어찌
하여 이렇게 은근하게 대접하는가?”그 소년이 말하였다. “저 역
시 서울 사람입니다. 덕이 높은 스님께서 먼 길을 걸어 이곳까지
오시는 것을 보고 위로했을 뿐입니다.”이윽고 소년은 문 밖으로
나가더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진자는 그저 우연한 일이라고 여겼을 뿐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다만 절의 승려들에게 지난밤의 꿈과 여기까지 온 뜻만을
이야기 하였을 뿐이다. 또 말하였다. “잠시 이 절에 머무르면서 미
륵선화를 기다리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절의 승려들은 그가
말하는 정황이 허황하다고 생각했지만 활달하고 은근한 그의 정
성을 보고 말하였다. “여기서 남쪽 부근으로 가면 멀지 않은 곳에
천산이 있는데, 옛날부터 현인과 철인들이 머물러 살았으므로 은
미한 감응이 많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자는 그의 말을 좇아 천산 아래에 도착하였다. 산신령이 노인으
로 변하여 나와서 맞이하며 말하였다. “여기에 무엇하러 왔느냐?”
진자가 대답하였다. “미륵선화를 보고자 합니다.”노인이 말하였
다. “얼마 전에 수원사의 문 밖에서 이미 미륵선화를 보았는데 다
시 누구를 더 찾고자 왔는가?”진자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급히 달려 즉시 원래의 절로 돌아왔다.

2. 미륵선화와 선화공주
한 달쯤 있자 진지왕이 이를 듣고 조서를 내려 진자를 불러 그

사유를 묻고 말하였다. “소년이 스스로 서울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인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왜 성안을 찾아보지 않는가?”진자가
왕의 뜻을 받들어 많은 사람들을 모아 동리와 거리를 두루 다니면
서 그를 찾았다.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斷紅] 눈썹이 수려한 한 소
년이 영묘사의 동북쪽 길 옆 나무 아래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서[婆娑] 놀고 있었다. 진자가 그를 보가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이 분이 미륵선화이시다.”곧 나아가 물었다. “낭의 집은 어디입
니까? 아름다운 성씨도 듣고 싶습니다.”낭이 대답하였다. “저의
이름은 미시입니다. 어릴 적에 부모를 모두 잃어 성이 무엇인지 모
릅니다.”이에 가마[肩輿]로 모시고 대궐에 들어가 왕을 뵈었다.
왕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국선(國仙)으로 봉하였다. 그가 여
러 자제들과 화목하고 예의와 풍속을 교화시키는 것이 보통 사람
과 달랐다. 그의 풍류가 세상에 빛난 지 거의 7년이 되자 홀연히
간 곳이 없어졌다.
진자가 미륵선화를 애타게 그리워함이 매우 심했다. 그런데 그

는 미륵선화의 자비로운 혜택을 흠뻑 입었고[飮沐] 맑은 교화를
받아서 스스로 뉘우치고 정성을 다하여 도를 닦았으나 만년에는
그 또한 끝마친 데를 몰랐다. 때문에 논설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미’(未) 자는‘미’(彌) 자와 음이 같고, ‘시’(尸) 자는‘역’(곋)
자와 모양이 비슷하므로 그 근사한 것을 따서 서로 바꾼 것이다.”

미륵대성이 유독 진자의 정성에만 감응한 것이 아니라 이 국토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따금씩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도 나라사
람들이 신선을 일컬어 미륵선화라 말하며 남에게 중매하는 사람
을 미시(未尸)라고 하는 것은 모두 진자가 남긴 풍습이다. ‘선화’
(仙花)는‘선화’(善花)와도 통하며‘예쁜 꽃’을 의미한다. 진평왕
의 셋째딸‘선화’공주 역시‘예쁜 꽃’이었다. 결국 신라와 백제의

‘미륵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에 동참한 청춘 남녀들은 모두‘원
화’와 같은 아름다운 미소녀이자‘화랑’과 같은 미소년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신라의 흥륜사 승려 진자가 백제의 중심부인 공주 수원

사까지 찾아가 미륵선화를 모셔간 이 사건은 승려로 변장한 서동
이 권모를 써서 공주를 배필로 맞아 온 이야기 구조와 겹치고 있
다. 때문에 이 두 사건을 하나의 계기 선상에 놓고 신라와 백제 사
이에 벌어진‘미륵 쟁탈전’으로 보는 연구 시각도 있다. 즉 앞서
진자가 모셔 간 미륵선화를 서동이 되모셔 온 것과 같은 의미로 보
고, 이를 그가 민심을 얻어 백제의 왕으로 오르게 되는 계기로 보
고 있다. 진자가 찾아낸 미시랑은 하생한 미륵이었다. 그는 신라에
서 국선으로 7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종적 없이 사라졌다.
이즈음 신라에서 건너온 선화공주 앞에 미륵 삼존이 출현하였다.
무왕과 선화는 미륵 삼존이 머물 가람을 창건하여 이 땅 위에 미륵
의 세상을 활짝 열 희망을 품었다. 이처럼『미륵하생경』에 입각한
미륵하생 신앙은‘예쁜 꽃’인 선화공주와 미륵선화와 겹쳐 읽게
하고 있다.
삼산관을 쓴 국보 83호의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일본 국보 1호

인 광륭사 목조미륵반가사유상과 이미지가 겹친다. 그런데 두 사
유상을 잘 들여다보면 이들은 모두 실제의 인물상이기보다는 이

상의 인물상처럼 보인다. 날렵한 손가락과 가냘픈 허리, 아름다운
눈썹과 고운 입술은 여성의 이미지와 중첩된다. 프랑스 조각가 로
댕의‘생각하는 사람’의 이미지와 다른 젊은 수행자 또는 보살의
모델은 과연 누구일까? 청년 싯다르타 혹은 청년 미륵의 이미지는
꽃처럼 아름다운 미륵선화 즉 선화공주와 겹치고 있다. 당시 신라
의 진지왕과 백제의 무왕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비록 왕
위에서 폐위가 되었지만 도화녀(桃花女)와 인연을 맺고 비형랑(鼻
荊걏)을 낳은 진지왕은 진자를 통해 어떤 미륵선화를 탄생시키려
했을까? 그리고 백제의 무왕은 진흥왕 이래 시작된 진종설(眞種
說)을 본격화시키고 신라 삼보(三寶)를 창안한 진평왕(眞平王)을

‘벤치마킹’하였던 것은 아닐까? 무왕은 선화와 결혼한 뒤 전륜성
왕을 꿈꾸었다. 그리하여 그는 미륵을 통해 이 땅을 희망의 세상인
즉 미륵의 세상으로 만들려 하였다. 

3. 현실정토를 꿈꾸었던 신라인들
당시 삼국은 끝이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가야를 합병한 신

라는 고구려와 연합하여 백제를 압박했고, 또 백제는 신라와 연합
하여 고구려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신라의 진흥왕-진지왕-진평
왕-선덕여왕은 백제의 성왕-위덕-혜왕-법왕-무왕과 때로는 연
합을 하고 때로는 전쟁을 하면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

시기 전쟁의 횟수는 국지전을 포함하여 년 50여회에서 150여회에
이를 정도였다. 이들 전쟁으로 인해 무수한 젊은이들이 죽어갔다.
상대국들에 대한 적개심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
서도 불교는 삼국인들 사이에서 신행되면서 정치와 문화 및 종교
와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백제와 신
라는『미륵하생경』에 입각한 미륵하생신앙에 의지하여 왕권을 공
고히 하려고 했다. 때문에 통치자들의 전륜성왕의 이미지 확보는
필수적인 전략이었다.
삼국의 백성들이 체감하는 전쟁의 고통은 극심하였다. 이들은

불심에 의지하여 이 고통을 이겨내려 하였다. 백성들은 타방정토
를 염원하면서도 차방정토 즉 유심정토를 꿈꾸었다. 이들은 한편
으로는 아미타불을 지송하면서 현실정토를 염원하였고, 한편으로
는 미륵불을 지송하고 용화정토를 염원하였다. ‘남백월산 이성 노
힐부득 달달박박’조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은 미타정토
와 미륵정토를 동시에 꿈꾸었다. 부득은 관음보살의 안내로 미륵
불로 화현하여 미륵정토를 구현하려 했고, 박박은 미타불로 화현
하여 미타정토를 실현하려 하였다. 반면‘효소왕대 죽지랑’조에
서는 술종공(述宗公)이 죽지령(竹旨嶺)에서 길을 닦던 거사가 꿈
에 나타난 뒤 죽자, “필경 거사는 내 집에 태어날 것이다”하고는
시체를 묻어주고 그 무덤 앞에 돌미륵을 만들어 세웠다. 이 상은
다시 태어날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세운 미륵상이었다.
또‘생의사 석미륵’조목과‘낙산 이대성 관음 정취 조신’조목

에는 꿈을 꾸고 돌미륵을 발굴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러한 기
록들에는 이상의 꿈을 꿈속에 내버려 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내 오
려는 신라인들의 사유방식의 투영되어 있다. 월명의‘도솔가’(兜
겢歌)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영응적(괈應的인) 신앙이 나타나고
있다. 경덕왕 때 하늘에 두 해가 나타나 열흘 동안 함께하였다. 왕
은 월명사(月明師)를 청하여‘도솔가’를 지어 산화공덕(散花功德)
을 짓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도솔가’의 내용은 꽃을 뿌리며 꽃으
로 하여금 도솔천에 계시는 미륵대성을 맞아서 모시라는 의미이
다. 결국 왕은 월명에게 차와 수정염주를 주자 동자로 현신한 미륵
이 나타나서 가져갔다. 여기에서 우리는 미륵이 동자로 나타난 것
은 천상(天上)의 보살을 지상인 신라의 현실로 끌어내린 것과 국
가 행사의 신앙 대상이 미륵이었다는 지점에서 미륵의 위상을 짐
작해 볼 수 있다. 
한편‘진표전간’의 미륵이 진표(眞表)에게“너는 이것으로 세상

에 불법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편으로 삼아라”고 하는 대
목에서 신라 미륵사상의 현세이익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또 경주
남산 용장사(茸長寺)의 장육미륵존상이 주위를 도는 태현(太賢)
대덕을 행해 얼굴을 따라 돌렸다는 것은 현세이익적 미륵신앙이
신라에 성행하여 늘 생활의 주변을 떠나지 않았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신라의 미륵불이 낭자로 현신한 관음보살의 도움으
로 이땅에 현신하여 성도하였다는 남백월산(南白月山)의 노힐부
득(努 夫得)의 이야기 또한 현실정토 내지 현세이익적인 미륵신
앙이 성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나아가 노힐부득이 현
신성도(現身成道)하였다는 것은 신라 미륵신앙의 필연적인 귀결
이자 현실적인 신라불국토를 실현하고자 한 신라인들의 표현이며
현실정토사상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원화’
와‘화랑’으로 이어지는‘예쁜 꽃’미륵선화에 대한 백제와 신라
인들의 꿈과 이상이 지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민족사, 2005;
2007).
최완수, 『한국불상의원류를찾아서2』(대원사, 2007).
정 민, 『불국토를꿈꾼미륵』(문학의문학, 2012).

고영섭교수(동국대불교학과)

삼국유사인문학유행(遊궋) 화랑과 원화로 세상에 나퉈 불법 홍포청년미륵즉미륵반가사유상모델은?

A24 제 910 호201̀2년 10월 17일수요일 / 불기 2556년 기획연재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정토선남선녀상징

일본목조미륵반가사유상에도같은사상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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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83호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현실정토를꿈꾼신라인들의모습을
대변한다.


